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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근두근예술 꿈나무 자라는 소리

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회

호남예술제성악부문경연대회 무대뒤에서순서를기다리는

학생들이무대에서노래를부르는친구의모습을보고있다

국악가야금병창단체살레시오초

사진최현배김진수기자choi@kwangju.co.kr

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61회 호남예술제가 열기

를 더해가고 있다 무용 국악 음악 부문 경연에 참가

한꼬마예술가들은저마다기량을뽐내며멋진실력을

선보이고있다미래멋진아티스트를꿈꾸는참가자들

의열띤경연모습을화보로엮는다 편집자주

발레창작군무부문광주송원초(왼쪽)와한국

전통무용군무살레시오초등학교설장고

위부터바이올린현악독주박세은(계림초4)

기악대금윤희수(한빛고3) 더블베이스현악

독주박요셉

현대무용 부문 김노연

(동아여중1위)과 김을

리(상일중1아래)


